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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것,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은 미디어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된 시각 문화 

속에서 제도화하거나 언어화하기 어려운 것을 한꺼번에 포섭하려는 체계들이다. 이러한 것들에는 

관습적이고 인공적인 거주 양식, 정치적으로 상징화된 자연 풍경, 소중한 정서적 반응을 

규정하는 언어 등이 있다. 이것들은 사랑이나 고래처럼 한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대상에 아우라를 덧씌우고 분장한다. 닫혀있거나 단정적인 체계를 마주했을 때의 거부감이나 

슬픈 감정은 내가 다양한 사회 문화 현상의 배경을 수사하게 한다.

나는 내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 장소부터, 매체를 통해서만 보았던 풍경까지 배경이 

되는 장소를 답사하며 이미지를 채집한다. 이는 내 몸을 이용하여 세상의 단위를 더듬어 

만져보려는 행위이며, 관념적으로 알거나 믿는 것을 의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후에는 장소에 

얽힌 다양한 사람의 사적 기억을 전해듣고 기록한다. 실마리와 실마리를 연결하면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나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사회 속의 역동적 

기록물을 함께 찾아 한곳에 모은다.

다채로운 무늬를 가진 기록물을 하나의 지면으로 엮어내기 위해, 나는 수집한 것들을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편집하는 방식을 택한다. 새로운 이미지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수집물과 

수집물의 관계를 바꾸어 몽타주한 뒤 엮어낸다. 수집된 이미지를 시간을 가진 하나의 시퀀스로 

바꾸는 이 과정에서 개인과 사회, 과거와 현재의 가치, 실재와 허구가 교차한다. 이처럼 이미지와 

이미지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일은 분장 되거나 덧씌워진 체계를 벗겨내며 새로운 가치를 

제안하는 방법이다. 나의 작업은 이를 통해 “무엇이 문화 속에서 이미지의 가치를 변화시키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


